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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교육계획서

프로그램명 기억이 머무는 표면

교육목표
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살아온 참여자들의 기억을 모아, 모두에게 익숙

하면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상상 속 동네를 완성한다.

교육내용

▷ 회차별 기본 운영안

• 양나영 작가의 작업물에 나타나는 도시의 표면과 오래된 공간의 재질감, 건축

적 요소(계단, 창문, 통풍구 등)를 바탕으로 주변 공간의 흔적을 관찰하고 채집
한다.

• 자신이 살아온 집과 동네, 방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시각화한다.

•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살아온 참여자들의 개별 작품을 모아 공동의 가상 

동네를 구성한다.

프로그램 
주요 특징

➊ 일상 공간의 재탐색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

❷ 개인 창작에서 공동 창작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예술교육 운영

➌ 참여자 간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

➍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예술적 경험 제공

교육주제 도시의 표면 · 일상의 주거 공간 · 시간의 흔적 · 기억의 재구성

참여 작가 양나영 작가

교육대상 지역민

교육인원 16명 내외

교육일시 2026. 10. 14. ~ 11. 18. / 10:00 ~ 11:00

교육시간 회당 약 60분

교육회차 6회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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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세부 프로그램 내용

회차 교육일시 교육명 주요 활동 참고 이미지

1
10. 14. (수)

10:00 ~ 11:00

표면을 

바라보는 방법

• 양나영 작가의 작품에서 벽, 계단, 
창문, 통풍구, 틈과 균열 등의 요소 
찾아보기
• ‘나의 공간 기억 카드' 작성하기
• 기억에 남는 공간의 모습을 선과 
면으로 간단히 그려보기

2
10. 21. (수)

10:00 ~ 11:00

도시의 표면 

채집

• 동네 천천히 걸어보기
• 종이나 천 아래에 무늬가 있는 
물체를 대고 문질러 질감 수집하기
• 산책하며 떠오른 기억과 관련된 
단어 적어보기

3
10. 28. (수)

10:00 ~ 11:00

기억의 조각 

만들기

• 수집한 질감을 자르고 접어 ‘공간 
조각’ 제작하기 
• 색지, 반투명지 등을 이용해 기억 
조각에 색과 빛 더해보기
• 만든 기억 조각의 뒷면에 관련된 
기억을 짧은 문장으로 적어보기

4
11. 4. (수)

10:00 ~ 11:00

기억 속 공간 

재구성

• 공간 조각을 바탕지 위에 두고 크기, 
방향, 거리와 겹침 등을 바꾸어 보기
• 내가 만든 작품에 이름을 붙이고 소
개하는 글 쓰기

5
11. 11(수)

10:00 ~ 11:00

서로의 공간을 

연결하기

• 각자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동네 
만들기
• 길, 골목, 계단 등 공용 공간 
더해보기
• 함께 만든 동네에 이름 붙이기

6
11. 18(수)

10:00 ~ 11:00

기억의 공간 

전시하기

• 공동 작품 완성하기
• 완성된 공간을 함께 감상하고 소
감 나누기
• '이 공간을 걷는 사람에게' 한 문
장 작성하기


